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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 10월 인플레이션 가속 예상                                                   

November 04,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However, this would still be lower 
than the 4.9 percent inflation print in 
October 2023.  

마닐라, 필리핀 — 경제학자들은 10월에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저 효과의 감소, 불리한 날씨 조건, 연료 가격 인상 때문입니다. 

선라이프 투자 관리 신탁회사(Sun Life Investment Management and 

Trust Corp.)의 경제학자 패트릭 엘라는 10월의 인플레이션이            

9월의 1.9%에서 2.3%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2023년 10월의 4.9%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는 또한 10월 인플레이션이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24%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BSP의 22.8% 한 달 선행 예측치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11월 5일에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자동 조정 상태에 있으며, 12월 19일 25bp 금리 인하를 방해할                      

요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엘라는 덧붙였습니다. 

 

BSP 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목표 범위 내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잘 고정된 인플레이션 기대가 중앙은행의 덜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즉 8월부터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총 50bp의 차입 비용을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전에 BSP는 2023년 11월부터 여섯 차례 연속 정책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450bp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유니언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은 전년도 대비 약간 높은 전기 요금으로                      

인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의 연료 가격 상승도 다양한 식품 가격의 상승과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리스틴 강한 열대성 폭풍의 영향은 이번 11월에도 여전히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0월에는 휘발유가 리터당 2.80페소, 디젤은 리터당 4.60페소, 등유는 리터당 3.25페소의 순 증가로 주유소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의 수석 경제학자 준 네리도 10월 인플레이션이 2.5%로 전월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 효과의 감소로 인해 올해 최저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월의 불리한 날씨는 특히 채소와 과일과 같은                      

일부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농업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틴 강한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57억 5천만 페소에 이르며, 131,661명의 농민과 어민이 피해를             

입었고 100,0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네리는 페소의 평가 절하도 식품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쌀 가격은 공급 개선으로 10월에 하락했지만, 쌀 관세 인하                  

시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Cont. page 2]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134/keisha-ta-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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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급 충격이 없는 한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네리는 말했습니다. 

 

네리는 라니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능성 등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기후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중국 

경제 둔화 속에서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이 이러한 위험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BPI의 경제학자는 BSP가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 요인들도 중앙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페소의 평가 절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와 연준의 일시 중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 고용 보고서나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로 인해 향후 몇 달 동안 페소가 추가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BSP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네리는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금리 

인하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인하의 여지를 제공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조치가 신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공급 충격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금리 인하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는 10월 인플레이션이 2.4%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인플레이션을 평균 3.2%로 이끌 수 있습니다. 

 
 

리카포트는 크리스틴으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서의 홍수 피해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상태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60일간의 가격 동결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나머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대에 머물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 동안 수요/지출 증가로 인해 일부 계절적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연말을 지나면서 결국 하락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1/04/2397365/analysts-expect-inflation-pick-pace-october 

분석가들, 10월 인플레이션 가속 예상                                                   

[Cont. from page 1] 

모든 국가 인프라 마스터 플랜은 NE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November 04, 2024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Mirror 

모든 국가 인프라 마스터 플랜은 이제 시행을 위해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10월 28일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72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말 동안 공식 관보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EO 72에 따르면, 국가적 범위의 인프라 계획은 NEDA의 인프라위원회(Infraom)에 제출되어 승인받아야 합니다. 

 

도시, 지방 자치단체 및/또는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마스터 플랜은 인프라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관련 지역개발위원회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인프라위원회가 승인한 마스터플랜은 NEDA 이사회에 확인을 위해 추천됩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의 세 페이지 분량의 명령에서                    

밝혔습니다. 

 

각 인프라 마스터 플랜은 관련 물리적, 공간적 요소 및 원칙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융합, 상호 연결성,            

디지털 기술 및 솔루션, 환경 품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 이용 및 도시 계획 이니셔티브와 보완적이어야 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의 공공 투자 프로그램 및 3개년                   

순환 인프라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Cont. page 3]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mede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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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부 기관은 인프라 부문 마스터 플랜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필리핀 개발 계획과 일치하도록 하고, 해당 마스터 플랜의 시행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인프라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프라위원회는 모든 기존 인프라 마스터 플랜의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목록을 식별할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EO 72가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당 마스터 플랜의 수립, 승인 및 시행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프라 부문 마스터 플랜 수립 프로세스를 조화롭게 하고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획,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시행을 안내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프라위원회는 EO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O 72의 시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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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2]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1/04/neda-must-approve-all-natl-infra-master-plans/ 

경제,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모멘텀 상실                                                                             

November 04, 2024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대부분의 예상이 10월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마닐라 불렛인에서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필리핀의 

2024년 3분기 경제 성과에 대해 혼합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기회와 가능한 위험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최저인 9월 인플레이션율 1.9% 이후, 필리핀을 모니터링하는 민간 경제학자들은 식품 가격 상승과 연료 및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3%에서 2.5% 사이로 급등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9개의 전망 중 8개는 정부의 2~4% 목표 범위의 하위 절반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11월 5일 화요일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인플레이션, 최저치 기록  

치나은행 리서치는 10월 인플레이션이 2.3%로 정체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채소, 과일, 생선, 계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과 육류       

가격이 하락하고, 10월에 국내 연료 및 수도 요금이 인상된 것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상승 압박은 많은 지역에서 전기 요금 인하로 인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라고 치나은행 리서치 경제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도이치 뱅크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사라 탄(Sarah Tan) 경제학자는 이러한 재가속이 낮은 기저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유니온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Ruben Carlo O. Asuncion)은 2.5% 상승을 예측하며, 치나은행과 같은 요인을 인용하면서  

“크리스틴 태풍의 영향이 이번 11월에도 여전히 느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의 인플레이션율 1.9%는 올해 최저치일 수 있다고 리잘 상업은행(RCBC)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언급하며, 약세    

페소, 태풍 피해 및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4년 나머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약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으로의 수요 및 지출 

증가에 따라 가격/인플레이션의 계절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후 인플레이션이 결국 감소할 것으로 리카포트는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BSP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의 연준(Fed) 금리 인하와 일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필리핀 중앙은행(BSP)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리카포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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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장, 추세 아래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내    

수요 약화와 글로벌 경제 여건 때문입니다. 
 

도이치 뱅크는 5.4%라는 가장 낮은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으며, 이는 2분기 6.3% 성장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민간 소비 지출이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지출 감소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추세 아래에 머무를 것”이라고 이 다국적 투자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아테네오 경제연구개발센터의 세르 퍼시벌 케나-레예스(Ser Percival K. Peña-Reyes) 이사는 6.5%라는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케나-레예스 이사는 건설, 교통 및 저장, 숙박 및 음식 서비스와 같은 분야가 이 upward economic growth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성장 전망치는 5.4%에서 6.2% 사이로, 치나은행 리서치는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 약화와 무역 적자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농업 부문은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 다른 전망은 아순시온, 치나은행 리서치 및 레예스 타칸돈드 & 코의 수석 고문이자 e-Management for Business and Marketing Services의 전무 

이사인 조나단 라벨라스가 제시했습니다. 

 

5.7% 성장 전망을 제시한 탄(Tan)은 정부 지출과 민간 투자가 경제를 이끄는 반면, 최근 금리 인하와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해 민간 소비는 여전히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10%의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무역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탄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보복은 제한적일 것이며, 이는 필리핀이 무역 및 방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치나은행 리서치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그리고 “튼튼한 노동 시장이 소비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에 따른 선거 관련 지출 증가도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인 가레스 리더(Gareth Leather)는 정책 금리 인하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분기 동안            

국내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글로벌 수요가 약해지면 수출 성장도 둔화될 것입니다. 또한 송금 증가 둔화와 긴축 재정 정책이 향후 몇 분기 동안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리더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올해 GDP 성장률이 5.1%, 2025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두 수치 모두 합의된 전망보다 낮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경제 중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리카포트(Michael Ricafort)가 말하며, 1억 1,300만             

명 중 5천만 명 이상이 노동 연령인 큰 젊은 인구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5세 이하입니다. 

 

한편, 영국 기반의 은행 대기업 HSBC는 필리핀 경제가 20년간의 개혁, 인구 성장, 디지털 일자리 창출, 강력한 서비스 수출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 확장을 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리핀 경제가 규모와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HSBC의 ASEAN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Aris Dacanay)

가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경제가 2029년까지 33위에서 28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력한 투자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SEAN에서 가장 낮은 채무 수준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필리핀은 이미 상당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2018-2019년 동안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수신에서 지역 2위를 기록했다고 다카나이는 추가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으며, 필리핀은 역사상 가장 높은 FDI 승인을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다카나이는 강조했습니다. 

경제,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모멘텀 상실                                                                             

[Cont. from page 3] 

Source: https://mb.com.ph/2024/11/4/inflation-casts-shadow-on-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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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과 정체된 재생에너지 계약 종료 기준 촉구                                                                        

November 04, 2024 | Jed Macapagal  | Malaya Business Insight 

재생에너지(RE) 이해관계자들은 에너지부(DOE)가 비준수 RE 프로젝트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합법적인 사업자에게 제한된 전력망 접근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썬 아시아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CEO)인 테레사 크루즈-카펠란은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실패                   

원인이 제안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는 일부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썬 아시아는 플로팅 솔라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에 수여된 105개 이상의 RE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일정 준수 미비로 인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DOE가 비실적 계약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조치에 동의합니다. 이는 전력망 접근을 해소하고 진지한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검토에 대한 일부 기준이 있어야 하며, 특히 계약 진행을 방해하는 정부 기관의 지연이나 무조치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카펠란은 말했습니다. 
 

한편, 개발자 연합회(Developers of Renewable Energy for AdvanceMent Inc.)의 회장인 호세 라유그 주니어는 민간 부문이 DOE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부는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재생에너지(RE) 협회의 총괄 조직을 이끌고 있는 라유그는 DOE가 사전 개발 및 허가 취득에서 성과가 저조한 계약과 전혀 활동이               

없는 계약만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로는 목표 상업 운영 날짜에 대한 전송 용량 부족과 불가항력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RE 계약 조건은 

종료 대신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유그는 정부가 “서비스 계약을 특정 RE 자원의 타당성/가용성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이 RE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루비오, 메랄코 파워젠(Meralco PowerGen Corp.)의 회장 겸 CEO는 DOE의 조치는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고 말했지만, 다음 단계는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대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자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는 전력망에서 필요한 용량입니다. 이제 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DOE의 다음 조치는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재검토하는 것입니다.”라고 루비오는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DOE가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RE 인센티브 가격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종료에 직면한 대부분의 RE 계약은 소유권 확보 실패 또는 시스템 영향 연구(SIS)를 프로젝트 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SIS는 제안된 전력 프로젝트가 그리드의 고객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고 시스템에 추가 전송선, 변압기 또는 변전소와 같은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료 대상인 105개의 RE 프로젝트 계약 중 88개는 사전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거나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88개 프로젝트는 53개가                     

태양광, 17개가 수력, 10개가 풍력, 5개가 지열, 3개가 바이오매스입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news/enterprise/accountability-criteria-for-terminating-stagnant-re-contracts-pushed/ 

제조업 성장, 10월에 둔화                                                                                                           

November 05, 2024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필리핀의 제조업은 10월까지 14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으나, S&P 글로벌에 따르면 신규 주문과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월간 성장 속도는 다소 느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체들은 고용을 늘렸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8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 필리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0월에 52.9를 기록하며, 9월의 27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53.7에서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수치입니다.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운영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며, 50 미만은 악화를 나타냅니다. [Cont. page 6] 

Women work at the assembly line of 
an electronics factory in Malvar, 
Batangas, Aug. 10, 2018.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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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성장, 10월에 둔화                                                                                                           

[Cont. from page 5] 

10월의 PMI 데이터는 필리핀 제조업 부문에서 약간의 완화된 성장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경제학자                

메리암 발루치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PMI는 2023년 9월 이후 매달 50을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제조업 성과를            

보여주는 단일 수치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10월에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5개국 중 최고 PMI 수치를 기록했으며, 

베트남(51.2)과 태국(5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49.5), 인도네시아(49.2), 미얀마(48.4)는 10월에 수축세를 보였습니다. 

 

필리핀의 PMI는 또한 9월과 변함없는 50.5의 지역 평균을 초과했다고 S&P 글로벌은                 

설명했습니다. 

 

PMI는 신규 주문(30%), 생산량(25%), 고용(20%), 공급업체의 배송 시간(15%), 구매                     

재고(10%)를 포함한 다섯 가지 지수의 가중 평균을 기반으로 제조 조건을 측정합니다. 

 

S&P 글로벌은 10월 필리핀의 PMI 데이터가 제조업 운영 조건의 "지속적이고 견조한"              

개선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은 1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7개월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증가세는 고객 기반의 성장에 힘입어 수요 동향을 강화하며 평균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직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S&P 글로벌은 ‘필리핀 상품 생산업체들이 채용을 확대했으며, 최근의 고용 증가 추세는 

2017년 중반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적체를 다소 해소하고 현재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요의 개선으로 인해 기업들은 구매 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이는                           

전월보다 약한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S&P 글로벌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입물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재고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생산 전                   

재고는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완제품 재고는 세 달 연속 감소했으며, 2022년  

1월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10월에도 공급망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으며, 항만 혼잡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발루치 씨는 “기업들은 공급 측면의 도전 과제를 언급하며, 원자재 부족이 더 긴 배송                    

시간을 초래하고 구매 활동을 둔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입물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으며, 페소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Cont.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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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글로벌은 10월 투입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31일 페소화는 달러당 58.10페소로 마감되었으며, 이는 9월 30일의 56.03페소 대비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은 현재의 수요 추세가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루치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확장을 기대하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밝은 전망’  

필리핀은 최근의 성장 모멘텀 면에서 유일한 밝은 지점이지만, 9월의 53.7에서 10월의 52.9로 둔화되었으며, 이 여전히 견고한 성장이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필리핀의 상대적으로 작은 제조업 규모 때문입니다,”라고 Pantheon Macroeconomics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Pantheon은 아세안 지역의 결과가 "기대보다 부진했다"고 평가하며 제조업 부문이 태풍으로부터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의 PMI 상승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완화에 따른 억눌린 수요의 해소 덕분입니다,”라고 레오나르도 A. 란조나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BusinessWorld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보통 휴가철의 강한 수요를 대비해 생산을 늘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완료되고 나면, PMI 성장률은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라고 란조나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 부족과 신기술 적응의 미비 등 공급 측 문제들이 제조업 부문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조업은 연말의 증가된 국내 수요와 무역 자유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Oikonomia Advisory &                        

Research, Inc.의 회장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존 파올로 R. 리베라 씨는 BusinessWorld와의 바이버 메시지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필리핀 의류 수출업체 연합(CWEAP)의 마. 테레시타 조크손-아곤실로 사무국장은 9월 말까지 의류 제조업이 여전히 느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에서 5%의 성장세에 있습니다. 주요 지역 — 제3, 4A 및 B, 제7 지역, NCR —의 임금 인상은 2025년 봄-여름 주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주문은 더 경쟁력 있는 아세안 국가들로 향했습니다,”라고 조크손-아곤실로 사무국장은 BusinessWorld와의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1/05/632743/manufacturing-growth-slows-in-oct/ 

제조업 성장, 10월에 둔화                                                                                                           

[Cont. from page 6] 

기업의 강화된 준수 계획 기한이 다가옵니다                                                                                                            

November 05, 2024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This undated file photo shows a 
building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usinessworld / SEC.GOV.PH  

 마닐라, 필리핀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준수 기업, 정지된 기업,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기업들이 기록을                

정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된 준수 인센티브 계획(ECIP)의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SEC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고 의무의 지연 및 미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남은 한 달 이내에 

패널티를 정리해야 합니다. 

 

ECIP를 통해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11월 30일까지 좋은 지위를 회복하고 벌금을 훨씬 낮은 비율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CIP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비준수 기업, 정지된 기업 및 면허가 취소된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서를 완성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SEC 의장                       

에밀리오 아키노가 말했습니다.[Cont. page 8]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5259/richmond-merc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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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는 보고 의무의 제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SEC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연간 재무 제표(AFS)와 일반 정보 시트(GIS)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준수 시 해당 벌금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며, 이는 회사가 등록된 기업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법인격, 제한된 책임 및 영구적 존재 등이 포함됩니다. 

 

SEC에 따르면, 연간 재무 제표(AFS)나 일반 정보 시트(GIS)의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로 인해 벌금과 처벌을 부과받은 기업, 그리고 기업에 공식 및           

대체 연락처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2020년 MC No. 28, 시리즈의 비준수 기업들은 ECIP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비준수 기업, 특히 연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정산하기 위해 단 20,000 페소만 지불하면 

되며, 정지 또는 취소된 기업은 총 평가된 벌금의 50%와 함께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청원 수수료 3,060 페소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ECIP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자동으로 좋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신청의                      

일환으로 최신 AFS 및 GIS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기업의 경우,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청원과 기타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는 ECIP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4월에 시행된 업데이트된 벌금 및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요율은 20년 이상 지속된 이전 요율에 비해 약 900%에서 1,900% 증가한 수치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1/05/2397627/deadline-nears-firms-enhanced-compliance-plan 

기업의 강화된 준수 계획 기한이 다가옵니다                                                                                                            

[Cont. from page 7] 

UPCOMING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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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The KCCP Christmas Party and the 19th JFC Networking Night are open for sponsorships.  For interested parties 
(attendees and/or sponsoring companies), kindly contact KCCP at  +632-8885-7342, or  mobile numbers 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or through email at info@kccp.ph.  
 

mailto:info@kcc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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